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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세상

http://www.angangi.com

어느덧뜨겁던여름이지나가고아침저녁으로선선한바람이코

끝을 스치는 계절이 다가왔다. 많은 사람들은 활동하기 좋은

가을에 산야를 찾아 나서곤 한다. 올 가을엔 인터넷 백두 간 사이트

(http://www.angangi.com)에서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산하를 먼저

돌아보고실제로떠나보는것은어떨까.

백두 간 사이트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을

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. 특히 새로운 세기를 살아

갈 이 땅의 미래 주인들에게 백두 간 속에 담긴 자연을 바라보는 눈

을 알려주고 백두 간을 보존하고 싶은 소망을 담았다. 마치 아빠가

설명해주듯자세한설명이눈길을끈다.

이 사이트에서는‘백두 간은 이 땅을 이해하는 첫걸음’이라고 말

한다.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백두 간 중심의 전통 지리관

을 바탕으로 이 땅을 이해해 왔다고 한다. 백두 간에는 땅을 살아 있

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언제나 함께 하는 존재로 인식한 조상들의 세

계관이녹아있다는것이다.

그럼 백두 간이란 무엇인가. 백두 간이란 이 땅을 동과 서로 크

게 갈라놓은 산줄기의 이름이다. 백두 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돼 동쪽

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부근에 이르러 서쪽으로 기

울어남쪽 륙의지리산까지이르는거 한산줄기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백두 간 첫걸음을 보면 △백두 간

이란 무엇인가 △백두 간과 태백산맥은 어떻게 다른가 △백두 간

을 이해하는 기본 이미지 △백두 간의 인식과 기록의 역사를 알 수

있다.

그럼 백두 간과 태백산맥은 어떻게 다를까. 백두 간은 지리상의

인식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로 표현한 것이고, 태백산맥

은 지질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땅속의 지질구조선을 눈에

보이는것처럼표현한것이라고한다.

백두 간 두 걸음 코너에서는 △왜 백두 간인가 △ 간과 정간 13

정맥이 지나는 지역들 △조선시 의 백두 간 개념의 형성 △택리지

속의 백두 간 △우리땅 산줄기 △고토 분지로와 조선산악론 △조선

시 의자연인식체계등이소개됐다. 

백두 간의 고개에는 진부령을 시작으로 미시령, 한계령, 추풍령,

여원재 등으로 이어지는 15개 고개와 그 밖의 고개가 설명됐다. 날로

훼손돼가는 백두 간을 살리는 길도 소개됐다. 사이트는 백두 간을

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역사의 이해를 통한 전통지리관을 복원하는 것

이라고강조하고있다.

이 사이트에는 백두 간을 종주하거나 취재한 기사들도 상세히 수

록돼직접체험한사람들의생생한이야기를들을수있다. 또가을백

두 간을 직접 종주해 이 땅에 한 사랑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에게

종주를 안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.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민족

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백두 간의 참뜻을 알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

의한자락으로떠나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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